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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ㅤ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위축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중 1패널의 제4차 년도(2021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대상자는 고등학교 1
학년 2,265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자료는 SmartPLS 3.0을 이용하여 부분최소제곱법 기반의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분석되
었다. 분석 결과,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에 우울과 사회적 위축은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부적 영
향을 주었다. 또한 우울과 학업무기력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은 유의한 정적 매개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학업
무기력에 대한 접근 시 우울,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위축과의 영향 관계를 고려한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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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ㅤ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self-esteem, 
and social withdrawal that affect academic helplessness in adolescents. The study sample was 2,265 first-year 
students of high school in the fourth year (2021)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In this study, data were analyzed by a structural equation model based on the partial least squares method 
using SmartPLS 3.0. Results indicated that dep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adolescents' academic helplessness, and self-esteem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In addition, social 
withdrawal had a significant positive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academic 
helplessness. Therefore, it is required strategies that 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self-esteem, and social withdrawal to approach adolescents’ academic helples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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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청소년기 성공적인 학업수행은 성인기로의 성공적 이
행을 위한 주요 과업 중 하나이다[1]. 우수한 학업성적이 
대학입시와 진로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우리나라의 교
육제도 및 환경에서는 청소년기 성공적 학업이행은 특히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2]. 하지만 우리나라는 학교 급
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되는 학업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며, 고등학
교는 학업중단의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 급이다[1]. 또한 
고등학생 시기는 학업 분량과 난이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본격적인 대학입시의 준비로 인해 학업 부담감이 크게 증
가하게 된다[1]. 이는 고등학생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를 심화시키고, 학업이행의 반복적 부정적 경험에 따른 
학업무기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학업무기력은 누적된 실패경험에 의해 학업수행과 결
과에 대한 통제감을 상실한 학습된 무기력으로서, 정상적
인 학업수행이 곤란하게 된 학습자의 심리적 상태를 말한
다[3]. Bak el al[3]은 학업무기력이 자신의 태도나 행동
이 긍정적 학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
적 신념 상태인 통제신념 결여, 학업에 의미와 가치를 가
지지 못하고 학업동기가 저하되어 있는 학습동기 결여, 
학업에 대한 긍정적 정서가 저하되어 있는 긍정정서 결여
와 자발적·적극적 학업수행 활동이 저하되어 있는 능동수
행 결여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학업무기
력을 경험하는 청소년은 4가지 영역 전반에서 무기력 상
태에 있기 쉬우며[4], 학교생활과 학업에 의미를 두지 못
하여 학업을 중단할 위험이 높다[1]. 따라서 청소년의 학
업무기력에 대한 심층적 탐색을 통한 학업무기력 중재 전
략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청소년기 우울은 청소년의 성취동기를 낮추고[5], 학
업에 대해서도 무기력한 상태에 놓이기 쉽다. 이에 여러 
선행연구에서 우울은 학업무기력을 악화시키는 단·장기
적 영향요인으로 보고되어 왔다[6-9]. 우울은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6,7], 1년 후
의 학업무기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장기적 영향요인이
었다[8].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로서[10],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 확신을 갖게 하고, 청소년의 학업수행 노력
과 결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높이는 원동력으로 작용하

게 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을 감소시키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쳤을 뿐 아
니라[11,12], 학업무기력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이었다
[9,11]. 또한 KCYPS 2018의 중학교 1학년 코호트의 1~3
차 자료 기반 연구에서,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의 초기 값
에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학업무기력의 3년간의 증가율이 
더욱 급격하게 상승하였다[13]. 또한 학업무기력의 영향
요인에 대해 자아존중감과 우울을 함께 살펴본 연구[14]
에서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학업무기력과 각각 유의한 영
향관계가 있었으며, 학업무기력의 4가지 하위영역(통제
신념·학습동기·긍정정서·능동수행 결여)을 모두 예측하는 
변인이었다. 그러므로 우울과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학
업무기력과 관계된 중요한 요인으로써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사회적 위축은 아동·청소년기 문제행동 중의 하나로, 
수줍어하고 부끄러움을 많은 성향을 나타내며, 사회적 관
계를 기피하고 스스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15]. 사회적 위축을 보이는 청소년은 학업적 측면에
서도 위축된 태도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위축
은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
인임이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어 왔다[9,16,17]. 

한편, 선행연구에서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을 증가시키
는 주요인 중 하나가 우울이었는데[18,19], 중학생의 우
울은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끼쳤으며[18], 청
소년의 비행경험에 따른 우울과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서, 비행경험에 관계없이 우울이 높
을수록 사회적 위축 정도가 높았다[19]. 또한 사회적 위축
은 청소년기 동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선행연구
에서 우울은 청소년기 초기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청소년기 동안의 사회적 위축의 증가에
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20,21]. 즉,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한 연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의 자료를 이용한 연구[20]와 서
울아동패널을 이용한 연구에서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
교 2학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한 연구[21]에서 우울·불안이 
사회적 위축의 초기 값뿐 아니라 사회적 위축의 변화율에
도 종단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또한 우울은 초등
학생 시기의 사회적 위축의 변화율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나타나[22],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전체 청소년기의 사회적 위축 경향의 증가에 우울이 유의



청소년의 우울, 자아존중감이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ㅤㅤ121

한 영향요인임이 밝혀져 왔다. 
우울이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증가시켰던 선행연구 

결과와는 반대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23-25].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자아존중감은 가장 큰 부적 영향
을 나타내는 요인이었으며[23], 초등학생[24], 중학교 3
학년 학생[25]의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부
적 영향을 주었다. 비행경험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도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부적 영향을 나타냈다[26].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우울,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위축은 각각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밝혀져 왔다. 그러나 각 요인
들 간의 어떠한 구조적 관계가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에 통
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드물다. 
특히 사회적 위축은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9,16,17], 우울[18,19]과 자아존중감[23-25]에 의해 변
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우울과 자
아존중감의 학업무기력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이 매
개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요
변수 간 관계에서의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연
구는 사회적 위축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학업무기
력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정적 매개효과를 보였던 연구
[16], 비행경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부적 영향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냈던 연구[26]와 
같이 일부 유사한 연구만이 있을 뿐 관련 연구는 찾아보
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적 위축의 학업무기력에 대한 직
접적 효과뿐 아니라, 우울 및 자아존중감의 학업무기력과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도출하였으며, 연구 모형은 Fig. 1과 같
다. 

<가설 1> 청소년의 우울은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영향
을 줄 것이다. 

<가설 2> 청소년의 우울은 학업무기력에 유의한 영향
을 줄 것이다.

<가설 3>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위축에 유의
한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4>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학업무기력에 유의
한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5>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은 학업무기력에 유의
한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6> 청소년의 우울은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학업
무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7>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위축을 매개
로 학업무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줄 것이다.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우

울,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위축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
사 2018(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이하 KCYPS 2018)을 이용한 이차자료 분석 연구
이다. 

2.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KCYPS 2018의 중1 코호트에서 2021년 8

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제4차 년도 조사 자료를 이용하
였다[27]. KCYPS 2018의 중1 코호트 자료는 2018년 기
준 전국의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다단층화집락표집
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변화를 
종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매년 조사하여 구축되고 있는 
패널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제4차 년도 자료는 
2,265명의 고등학교 1학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태블릿 
PC를 이용한 면접원의 개별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으
며, 제공되는 KCYPS 2018 자료 중에서 청소년의 가장 
최근 경향이 반영된 분석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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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KCYPS 2018의 측정 척도의 정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 이용하였다[27]. 

2.3.1 우울
우울은 Kim et al[28]의 간이 정신진단검사의 우울척

도 13문항에서 KCYPS 2010에서 3문항을 제외하여 수
정· 보완한 10문항을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일의 힘듦, 
자주 울거나 죽고 싶은 생각 등과 관련된 우울1 요인(4문
항), 걱정이 많음, 장래에 대한 희망 부재 등과 관련된 우
울2 요인(3문항), 외로움, 기운 없음, 불행하고 슬픔 등과 
관련된 우울3 요인(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
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4점 척도
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Chronbach’s α는 .899였
다.

2.3.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0]의 자아존중감 측정 척

도를 KCYPS 2010에서 번안하여 이용하였으며, 이를 
KCYPS 2018에서 수정·보완하여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나의 존재에 대한 가치, 쓸모 있음, 자랑스러움 등과 관련
된 자아존중감1 요인(4문항), 나의 장점, 나에 대한 긍정
적 태도 등과 관련된 자아존중감2 요인(3문항), 나에 대한 
만족도, 실패자로서 인식 등과 관련된 자아존중감3 요인
(3문항)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개 역문항은 역
코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 도구의 Chronbach’s α는 .825였다.

2.3.3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은 Kim et al[15]의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 

문제 척도를 KCYPS 2010에서 이용하였으며, 이를 
KCYPS 2018에서 수정·보완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부끄럼, 수줍음 등과 관련된 사회적 위축1 요인(3문항), 
다른 사람들과의 어색함이나 의견을 말하는 것과 관련된 
사회적 위축2 요인(2문항)의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
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Chronbach’s α는 .870이었다.

2.3.4 학업무기력
학업무기력은 Bak el al[3]의 학업무기력 척도를 이용

하였다. 본 도구는 통제신념·학습동기·긍정정서 ·능동수
행 결여의 4개 하위요인 별 각 4개 문항의 총 16개 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학업무기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Chronbach’s α는 .842였다.

2.3.5 통제변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사회적 위축[29-30]

에 차이가 있었고, 성별에 따라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
치는 우울의 통계적 유의성에 차이가 있었다[6]. 또한 신
체만족도가 사회적 위축[31], 주관적 건강상태가 학업성
취 수준[32]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던 선행연구 결과에 따
라 성별과 주관적 건강상태를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 정하
였다. 먼저 성별은 ‘남자=0’, ‘여자=1’로, 주관적 건강상
태는 대상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전혀 건강하지 
않다=1’에서 ‘매우건강하다=4’의 4점 척도로 응답한 문
항을 ‘건강하지 못하다=0’, ‘건강하다=1’로,  더미 변수화
하여 본 연구에서 이용하였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는 SPSS 26.0과 SmartPLS 3.0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
수의 기술통계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
도를 이용하였다.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
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으며, 주요변수 간 영향관계는 부분최소제곱법을 기반
으로 한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는 남자청소년이 1,217명(53.7%)으로 

여자청소년보다 많았고, 일반고 혹은 자율형 사립고 재학
생이 1,942명(86.2%)으로 대부분이었다. 주관적 건강상
태는 ‘건강한 편이다’가 1,206명(53.2%)으로 가장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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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①
② .75** ㅤ ㅤ ㅤ ㅤ
③ .76** .74** ㅤ ㅤ ㅤ
④ -.51** -.49** -.50** ㅤ ㅤ ㅤ
⑤ -.43** -.39** -.42** .53** ㅤ ㅤ
⑥ -.57** -.54** -.56** .74** .57** ㅤ
⑦ .45** .53** .53** -.27** -.22** -.30** ㅤ
⑧ .48** .53** .52** -.31** -.25** -.33** .77** ㅤ
⑨ .27** .22** .26** -.32** -.30** -.32** .16** .16** ㅤ
⑩ .32** .33** .35** -.32** -.30** -.32** .23** .23** .55** ㅤ
⑪ .36** .35** .39** -.36** -.36** -.39** .28** .28** .53** .63** ㅤ
⑫ .31** .30** .34** -.29** -.30** -.32** .26** .25** .45** .61** .67**
M 1.72 1.85 1.81 2.78 2.92 2.99 2.16 1.98 1.93 2.00 1.99 1.95 
SD 0.59 0.62 0.61 0.46 0.51 0.55 0.71 0.74 0.56 0.64 0.56 0.61 

**p<.01, ① Depression1, ② Depression2, ③ Depression3, ④ Self-esteem1, ⑤ Self-esteem2, ⑥ Self-esteem3, ⑦ Social withdrawal1, ⑧ Social 
withdrawal2, ⑨ Lack of control belief, ⑩ Lack of learning motivation, ⑪ Lack of positive emotion, ⑫ Lack of active performance.

Table 2. Descriptive analysis and correlation on main variables

고, 다음은 ‘매우 건강하다’가 852명(37.6%)이었다
(Table 1 참고).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1,217 (53.7)
Female 1,048 (46.3)

Types of 
high school

General or Autonomous 1,942 (86.2)
Special purpose or 
specialization, etc. 312 (13.8)

Subjective health 
status

not healthy at all 15  (0.7)
not healthy 192 (8.5)

healthy 1,206 (53.2)
very healthy 852 (37.6)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265)

3.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변수의 평균은 우울은 1.72점(±0.59)~ 

1.85점(±0.62), 자아존중감은 2.78점(±0.46)~2.99점
(±0.55), 사회적 위축은 1.98점(±0.74)~2.16점(±0.71), 
학업무기력은 1.93점(±0.56)~2.00점(±0.64)이었다. 주
요변수의 왜도의 절댓값은 0.15~0.57(기준값 2미만), 첨
도의 절댓값은 0.04~0.89(기준값 7미만)으로, 정규성 기
준에 충족되었다[33]. 주요변수의 하위요인 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2 참고). 

3.3 전체 측정모형 평가
본 연구의 반영적 측정모형은 집중타당도, 내적 일관

성 신뢰도, 판별타당도를 통해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집
중타당도를 반영하는 외부적재치 적합성은 .844∼.941 
(기준값 .7 이상), 평균분산 추출(AVE)은 .680∼.885 (기
준값 .5 이상)로서, 모두 기준값에 충족되어 집중타당도

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33].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반영하는 Cronbach’s α는 .825∼.899, rho_A는 .832
∼.902, 합성 신뢰도는 .894∼.939로서, 모두 기준값(.7
이상)에 충족되어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을 확
인하였다[33] (Table 3 참고). 

Variables Cronbach's  α rho_A Composite  
Reliability

Average  
Variance 
Extracted

Depression .899 .902 .937 .832
Self-esteem .825 .832 .896 .742

Social 
withdrawal .870 .871 .939 .885

Academic 
helplessness .842 .852 .894 .680

Table 3. Construct reliability and validity

또한 Fornell-Larcker의 기준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Table 4 참고), 각 잠재변수의 AVE의 제곱근의 값이 잠
재변수 간 상관계수 값보다 모두 커 판별타당도가 확보되
었음을 확인하였다[33].

Variables Depression Self-estee
m

Social 
withdrawal

Academic 
helplessnes

s
Depression .912 ㅤ ㅤ

Self-esteem -.625 .861 ㅤ ㅤ
Social 

withdrawal .591 -.347 .941 ㅤ

Academic 
helplessness .424 -.458 .299 .824

Table 4. Fornell-Larcker crit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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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연구모형 평가 및 가설검증
본 구조모형의 내부분산팽창인자(VIF)는 1.538∼

2.914로 기준값인 5미만에 속하여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으며, 사회적 위축과 학업무기력의 수정된 R2은 각각 
.350, .244이었다. 우울 및 자아존중감의 사회적 위축에 
대한 효과 크기(f2)는 각각 .355, .001이었으며, 우울, 자
아존중감 및 사회적위축의 학업무기력에 대한 효과 크기
(f2)는 .018, .082, .006이었다. 사회적 위축과 학업무기
력의 Q2은 각각 .297, .187로 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본 구
조모형이 예측적 적합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33].

구조모형의 직접효과에 대한 가설 검증결과(Table 5 
참고) (Fig. 2 참고), 우울은 사회적 위축(β=.606, p<.001), 
학업무기력(β=.188, p<.001)에 각각 유의한 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학업무기력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나타냈으나(β=-.325, p<.001), 사회적 위축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사회적 위축은 학업무
기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나타냈다(β=.086, p<.001). 
통제변수인 주관적 건강상태는 사회적 위축(β=-.052, 
p=.008)과, 학업무기력(β=.043, p=.027)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성별 또한 사회적 위축(β=-.037, p=.020)과 학
업무기력(β=-.055, p=.002)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Hypothesis path. β SD t (p) Decision

H1 Depression → 
Social withdrawal .606 .022 27.399 

(<.001) Accept

H2 Depression →  Academic 
helplessness .188 .033 5.755 

(<.001) Accept

H3 Self-esteem →  
Social withdrawal .042 .024 1.747 

(.081) Decline

H4 Self-esteem →  Academic 
helplessness -.325 .026 12.692 

(<.001) Accept

H5 Social withdrawal → Academic 
helplessness .086 .025 3.415 

(<.001) Accept

Subjective health status* → Social 
withdrawal -.052 .020 2.661 

(.008) Accept

Subjective health status* →  
Academic helplessness .043 .019 2.217 

(.027) Accept

Gender* → 
Social withdrawal -.037 .016 2.330 

(.020) Accept

Gender* → 
Academic helplessness -.055 .018 3.079 

(.002) Accept

Table 5. Research hypothesis verification on direct 
effects

*Control variables

구조모형의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Table 6 
참고), 우울은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하여 학업무기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나타냈으나(β=.052, p= 

.001),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하여 학업무
기력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Hypothesis path. β SD t (p) Decision

H6
Depression → 

Social withdrawal → Academic 
helplessness 

.052 .015 3.373 
(.001) Accept

H7
Self-esteem →  

Social withdrawal →  Academic 
helplessness

.004 .002 1.544 
(.123) Declineㅤ

Table 6. Research hypothesis verification on indirect 
effects

Fig. 2. Research hypothesis verification

4. 결론

본 연구는 KCYPS 2018(중 1패널)의 제4차 년도(2021
년) 자료를 이용하여 고등학생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성별과 주관적 건강상태를 통제
한 후, 우울,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위축과의 구조적 관계
를 통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수행 결과, 학업무기력에 
우울, 사회적 위축 및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
다. 또한 우울이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위축은 우울과 학업무기력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
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고등학생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에 대해 우울의 
관리를 통한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학
업무기력에 우울이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는 우
울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무기력의 정도가 심각해짐을 의
미하며, 선행연구[6,7,9,1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고등
학교 시기는 학업무기력에 따른 학업중단의 위험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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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시기이므로[1], 우울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을 본 연구
는 시사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청소년에게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이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
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이
를 위해 학교에서는 우울 검사 및 결과에 따른 상담을 실
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밀접한 주변인의 지지가 청소
년의 우울 감소시키므로[8], 우울 정도가 심한 청소년은 
친구, 부모 및 교사와의 연계를 통한 적극적 개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고등학생 청소년이 학업무기력에 대해 자아존중
감의 향상 전략을 통한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자
아존중감은 학업무기력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학업무기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
다. 이는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에 우울이나 사회적 위축 
보다 자아존중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던 Ju[9]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청소년
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업무기력이 감소됨을 의미
하며, 청소년기 긍정적 자기개념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
는 결과이다. 따라서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증진을 위한 
적절한 사회적 지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모와 
교사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적용, 자기이해 프로그램과 같
은 교과 외 활동 프로그램들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프
로그램을 통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등학생 청소년이 학업무기력에 대해 사회적 
위축의 관리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회
적 위축은 학업무기력에 대한 유의한 정적 영향요인이었
으며, 우울과 학업무기력 간의 관계에서 매개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위축 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업무기력 또한 심각해짐을 의미하며, 선행연
구[9,16,17]와도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청소년기 동
안 사회적 위축 경향은 점차 증가되며 안정성을 가지므로
[20,21], 어린 아동기부터 또래, 부모와 선생님과의 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
에서 적용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통한 즐거움을 풍부하
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 경향 감소
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회적 위축에 우
울이 매우 큰 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β=.606, p<.001)
이었으며, 이는 고등학생 청소년의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의 위험이 크게 증가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
는 우울이 사회적 위축에 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 선

행연구[18,19]를 지지하는 결과로서, 청소년기 우울의 심
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해결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재
강조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학업무기력의 영향요인의 
구조적 관계를 밝혀낸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
구는 모집단 전체가 아닌 표본으로 추출된 대상자의 자료
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KCYPS 2018의 제4차 조사의 횡단적 자료만을 이용하였
기 때문에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논의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자료 기반의 분석
을 통해 청소년의 학업무기력과 영향요인 간의 인과관계
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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